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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2022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의 ‘스포츠’ 영역 중 새롭게 신설된 ‘생태형 스포
츠’에서 사이클링 활동 중심의 ‘중학교’ 체육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함으로써, ‘학생’의 참

여 과정과 관점을 통한 생태 인식의 변화 및 생태적 감수성의 발달 과정을 서로 관찰하며 

이해하고 생태형 스포츠의 교육적 함의를 성찰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생태
형 스포츠 활동에 장기적으로 참여한 100여 명의 중학생 중 6명의 연구참여자를 선정하

여 주로 심층면담 및 집단면담 등을 통한 자료수집을 하였고, 연구참여자와 생태 의식과 

생태적 감수성 등 자연과의 상호작용과 감각적 의미 등을 밝히기 위하여 참여적 실행연
구의 일환인 포토보이스를 부분적으로 활용 및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학생들은 자연환경 속에서 장기적으로 사이클링이라는 ‘생태형 스포츠’를 학습

하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신체활동을 통한 문화공동체 구성원으로 성장하며 생태교육의 
실천 의지, 자신감과 도전 의식, 타인과의 협력과 원활한 소통, 사회적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 등 바람직한 성품을 함께 배우게 되었다. 둘째, 학생들은 사이클링이라는 신체활동

의 계열화된 움직임을 기초 및 복합 기술, 자연환경의 변수를 고려한 응용 기술로 확장하
며,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방법적 지식을 발달시키고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해 나갔다. 궁

극적으로, 학생들은 자연환경과 소통하며 생태형 스포츠를 체험하고 감각을 통한 생태 

인식과 생태적 감수성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삶을 성찰하고 타인과 
사회로의 확산이 가능한 생태체육수업에 대한 긍정적 사고와 창의적 태도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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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생태전환교육’을 강조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문서가 고시된 이후(교육부, 

2022a) 다양한 교과 분야 및 교수법 등에 대한 ‘교육’ 분야의 연구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초등학교 현장에서는 2024년부터 서서히 변화가 시작되었고, 2025년부터 중등학

교 급에서도 연차적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을 앞두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

정에서의 생태전환교육의 방향은 ‘초등’에서 공동체 의식과 지속가능한 삶의 태도를 강

조하고, ‘중등’에서는 환경과 인간의 공존 및 지속가능한 삶을 살기 위한 역량에 초점을 

두며 생태적, 사회적 상황으로의 확장을 고려하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교육부, 2021). 

어느 교과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수업을 운영하더라도 ‘생태’ 교육에 관한 방향은 그 

접근과 방법에 관한 옳고 그름을 명확히 판단하기보다, 실천과 과정 그 자체의 의미가 

더 중요할 것이다. 또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꼭 필요한 교육과정 내용이라도 ‘학생’ 스

스로 어떻게 교육 목표와 취지를 이해하고 수업을 통해 스스로 느끼고 체득하며 미래에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는 인간으로 성장하느냐가 더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장 교사는 최대한 다양한 시도와 도전을 통한 나름의 시행착오

를 거치며, 발전된 여러 유형의 ‘생태’ 교육을 실행하고 노하우를 축적함으로써 지역사

회에서 공유하고 확산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연 ‘체육’에서 볼 수 있는 ‘생태 체육교육’은 어떠한 모습일까? ‘생태형 스포츠’에서 

언급된 신체활동을 다양하게 고루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가, 한 가지 활동을 하더

라도 생태 인식이나 생태적 감수성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장기간 깊게 체험하도록 해야 

하는가? 또한, 기존의 야외 활동이나 모험 활동으로 간주하여 그와 비슷하게 수업하면 

되는 것일까? 제도화가 어려워도 움직임 형식과 계열화를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수업하

는 노력을 해야 하는가? 

‘생태적 감수성’(ecological sensibility)의 기본적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연을 객

체가 아닌 주체로 간주하고 ‘자연이 가진 내재적 가치’를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

다(Rodman, 1983). 문학에서는 생명과 환경에 대한 정서적 민감성이나 가치･태도 맥락

에서 이해되기도 하고(이혜원, 2022), 교육적으로는 윤리적, 정서적 측면을 반드시 강조

하거나(노희정, 2013) 생태적 감수성을 ‘생태 소양’의 구성 요소로 보기도 한다(우석훈, 

2009; 윤지현, 2022). 또한, ‘생태적 감수성’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 방법을 논한 논문들

은 공통적으로 ‘자연 체험’에 관한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갈등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중시하고 있고(노희정, 2013; 주은정, 2022), 자연에서 함께 보내는 시

간이나 자연에서 발견하는 아름다움 및 경이로움 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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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감수성’ 또는 ‘생태적 감수성’에 관한 국내 학술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학술지 

125편, 학위논문 95편 기준: riss 검색 엔진 등), 대부분 2000년대 이전에는 거의 보이

지 않다가 2000년대가 넘어서 서서히 증가하였는데, 특히 2020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면서 연구의 반 정도가 이 시기에 수행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체적으로 ‘교육’

과 관련된 연구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한 생태전환교육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며, ‘교육’ 이외의 분야에서는 환경, 문

학, 건축, 산림, 철학, 기독교 분야 등에서 소수 이루어졌고, 학위논문의 연구 동향에서

는 박사보다는 석사 논문에 다수 편중되어 있었다.

체육이나 스포츠 분야에서 생태나 생태학, 생태 교육, 스포츠생태학 출현 등 관련 분

야에 관한 연구는 아직은 극소수 존재하며(김원정, 2023; 2024), 생태 인식이나 생태적 

감수성(또는 생태감수성)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학생 삶의 변화나 사고를 다룬 연구는 

매우 드물다. ｢2022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체육과에 ‘생태형 스포츠’가 처음으로 

신설되는 시기에(교육부, 2022b), 이러한 영역 생성 및 출현의 의미는 다학문적 관점에

서 거시적으로 ‘생태’ 관점을 다루며 교육적 논의를 포함한 연구(김원정, 2023)에서 이

해할 수 있으며, 그 이후 생태전환교육을 고려한 체육 수업의 실천 방향이나 사례를 다

룬 연구(최상은, 박상봉, 2023; 박혜연, 2024)가 출현하였다. 특히, 2022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내용을 고려하여 초등 현장에서 고학년을 중심으로 3개 영역의 생

태전환교육 내용요소를 반영해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한 연구는(최상은, 박상봉, 2023) 

교육과정의 적용 시기를 고려할 때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로 사료된다. 

｢2022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생태형 스포츠’의 성취기준에 따라서 초등

학교 5~6학년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학교 밖 여가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안내하고 주변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플로킹, 플로깅 등)을 병행하여 생태적 감수성을 

높일 수 있고(교육부, 2022b), 중학교에서는 ‘생태형 스포츠’의 수행 원리를 적용하여 활

동 기능을 환경의 조건에 적합하게 수행할 것을 강조한다. 단지,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생태형 스포츠’를 실천하는 과정에서는 생태적 감수성, 자연환경으로의 적응, 생태 문화 

이해, 환경의 변수와 불안정성에 대비한 안전 등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고려하고 교육

적 의미를 그 취지와 목적에 접목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선행 연구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전인교육 문제에 대한 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생태주

의에 기초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중심의 사례연구가 수행된 바 있으나(박지영, 2015), 무

용과 차별화된 ‘체육’ 특성에 적합한 신체활동의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초등학교와 

차별화된 ‘중등’ 체육 수업의 계열화 수준 등에 대한 의미를 찾기에도 아쉬움이 있었다. 

‘생태형 스포츠’의 생활환경형 스포츠의 ‘신체활동 예시’로 제시된 초등에서의 ‘자전

거타기형’ 활동은 중학교급에서는 ‘사이클링’으로 제시되었고(교육부, 2022b), ‘생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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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의 수행 원리를 이해하는 동시에 가정, 집 주변, 지역사회 등 생활환경에서 활동

하는 공간이 실제로 자연환경과 맞닿아 있거나 상호 공존하며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생태나 환경의 맥락에서 생활환경형과 자연환경형은 엄격하게 분리하기보다 ‘생태

형 스포츠’의 맥락 내에서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내용을 설계하거나 운영하는 것도 가능

하며 취지에 더 적합할 수 있다. 즉, 2022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의 ‘스포츠’ 영역 중 기

술형, 전략형에 비하여 ‘생태형 스포츠’는 생태 공간의 유연성, 포괄성, 자율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고 본다(김원정, 2023).

WHO(2018)는 일상에서 ‘활동적 환경’에 적합한 적극적인 신체활동으로 ‘걷기’와 ‘자

전거 타기’를 들었으며, 국내에서 ‘자전거타기’의 긍정적 효과나 교육적 의미를 강조하

거나 실천한 사례는 소수 존재한다(고덕주, 김경래, 2017; 이민규, 2024; 이창규, 권홍

철, 조건상, 2023; 조필환, 김중형, 2014). 특히, 유･청소년들의 건강 체력, 안전 의식, 

사회성 등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여가생활 문화 정착 및 평생 스포츠 차원에서도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야외 환경에서의 수업 운영 변수나 학생 안전, 관리 

및 재정 등으로 교육과정에서 신체활동 예시로 제시되어도 직접 체험을 충분히 실천하

기에 쉽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활동 자체의 교육적 의미로 볼 때에는 ‘체육과’에서 생

태형 스포츠의 취지와 역량을 연계시켜 발달시킬 충분한 가치와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

편, 교사를 대상으로 ‘가상’ 라이딩을 수행한 연구(이창규 외, 2023)는 시･공간의 한계

를 극복하며 다양한 도전 및 흥미 유발의 가능성 등을 강조했다. 

｢2022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에서도 언급되듯이 학년군별 내용요소를 

고려할 때 ‘사이클링’은 기초 기술을 배우기 위한 ‘입문’ 단계에서 자전거를 즐겁게 체험

하고, 더 높은 수준의 참여를 위한 복합 기술을 배우며, 제도화된 활동을 위한 응용 기

술로 점차 계열화된 활동으로의 점진적 발달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데(교육부, 

2022b), 이 부분이 쉽지 않아도 새롭게 신설된 영역인 만큼 새로운 도전과 시도가 꾸준

히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지식･이해’ 요소 면에서는 ‘중학교’ 수준에 맞는 원리적 

수준의 ‘명제적’ 지식과 움직임 기술 수준에 따른 ‘방법적’ 지식의 발달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이 한 가지 신체활동을 배우더라도 입문과 참여를 통

한 ‘제도화’로의 자연스러운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발달시키기 위하여, 기초 기술과 복

합 기술을 탄탄하게 학습하는 과정을 통하여 ‘사이클링’에 관한 움직임 기술을 응용하거

나 전문화할 수 있는 역량도 함께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가치･태도’라

는 요소 면에서는 개인적 수준을 넘어 타인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경험을 통하여(대인적 

수준), 비로소 보편적 사회 규범으로의 확장을 위한 지역사회에서의 실현 가능성(사회적 

수준)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보인다. 

본 연구의 가장 차별화된 특성은 2022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의 ‘움직임’ 형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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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화된 기술의 발달 과정과 ‘생태형 스포츠’의 의미를 중등 수준에서 균형 있게 반영

하여 실천하고자 한 장기간의 노력 및 해석을 보여주고자 한 점이다. 특히, 생태 체육교

육에 대한 청소년 시기의 인식과 신체활동 경험의 중요성, 감각적 자료에 근거한 질적 

접근 및 포토보이스 활용 등을 통해 실행연구 절차 자체보다 ‘참여적’ 의미와 ‘학생’ 관

점에서의 교육적 반추에 비중을 두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2022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의 ‘스포츠’ 영역 중 중학교 ‘생

태형 스포츠’ 신체활동의 하나로 제시된 ‘사이클링’의 체육 수업 적용과 장기간의 생태 

체육교육의 실천 과정 맥락을 ‘학생’의 학습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중학교’ 수준에 적합

한 설계와 수행 원리를 고려한 움직임 기술의 계열화 과정, 학생의 생태 인식 및 오감을 

통한 생태적 감수성 발달 과정, 학생 삶의 변화와 생태 교육적 성찰 등의 교육적 함의를 

학술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 생태 체육교육의 실천이 향후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공동체, 국내의 여러 스포츠교육 현장 등에서 폭넓게 확산하며 공유될 수 있

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생태 교육’이라는 사회 문제에 대한 공동체 중심의 이해와 행위를 ‘체육’ 

수업을 통해 지역사회로 확장하며 실천을 지향해온 점, 포토보이스 단계(Latz, 2018; 

Wang & Burris, 1997)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적용했다는 점에서 연구방법의 이론적 

틀을 ‘참여적 실행’을 기반에 두었다고 볼 수 있다(Bogdan & Biklen, 2007; Kemmis & 

McTaggart, 2005). 또한, 연구참여자의 오감을 통하여 연구참여자의 신체활동 과정과 

환경 속에서 생태 및 환경과의 구체적인 상호작용을 드러내기 위한 감각적 질적 연구 

방법을 부분 적용하였다. 국내 교육학 분야의 포토보이스 연구에서도 경험을 분석하고 

인식이나 의미를 탐색하는 연구의 목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만큼(오영범, 2023), 

본 연구에서 학생의 ‘생태형 스포츠’의 직접 체험을 통한 생태 인식의 변화나 사이클링 

활동 자체의 의미 등을 스스로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Wang(2006)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동체의 장점과 문제를 기록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집단 토론을 통해 사회 문제에 대한 비판적 지식 향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바 있

으며, 면담에서 사진이 함께 활용되면 언어로만 진행되는 면담에서 연구참여자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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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해소하며 변화를 줄 수 있다(김도헌, 2016). 

‘체육학’의 질적 연구 방법론 측면에서 신체활동 중인 ‘사진’에 대한 반응이 사물이나 

주변 환경과의 구체적이고 감각적 상호작용을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Orr & Phoenix, 2015), 자신과 타인의 경험을 함께 형성하는 과정에서 감각 지능과 

상상력을 일깨우고 향상하는데 이미지를 담은 사진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Sparks, 

2017). 또한, 감각과 관련된 연구에서 어떠한 현상을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를 맡는 

것 등이 중요하며 면담 수행 시 시각적 방법과 조합하여 일상생활 속의 감각을 이해할 

수 있다(Mason & Davies, 2009).

무엇보다도,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중학생인 연구참여자의 ‘생태형 스포

츠’의 장기적 경험을 이해하고 개인 및 집단면담을 통한 의미의 도출에 ‘사진’이 매우 

유용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시각적 자료의 부분적 활용은 연구참여자들이 표현하기 어

려워하는 감각 및 생태적 감수성 등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해석의 깊이를 더할 수 있었다. 

2. 연구참여자�선정

본 연구에서는 C지역의 한 중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생태 체육교육을 위하여 ‘사이클

링’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된 체육 수업에 참여한 남녀학생 중(2023년 110명, 2024년 

103명), 2년간 연속으로 사이클링 활동을 해왔고 체육 및 야외 활동에도 우호적이며 적

극적인 태도를 갖춘 학생을 선정하였다. 특히, 소통 면에서 교사와 원활한 라포가 형성

되어 있고 개방형 설문을 통하여 생태 교육에 대한 인식과 사고를 어느 정도 갖추었다

고 판단된 총 6명의 학생을 최종 선정하였다.

가. 김생태

김생태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할아버지로부터 자전거를 배운 남학생으로 이미 능

숙하게 자전거를 탈 줄 알고 수업 시간에도 동료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던 멘토였

다. 생태환경의 인식 면에서 자연환경이 저절로 좋아질 것이라고 막연한 생각을 하다가 

자전거 수업에 참여하며 자연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겠다는 의식을 갖게 되었다. 특히 

‘큰 잘못 없는 우리 세대’이지만 현실을 직면하며 불편함과 억울함을 감내하더라도 다음 

세대에게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생태적 감수성 측면에서는 거의 

매일 집과 학교 주변을 자전거로 돌아보며 풍경 사진을 찍고 SNS에 공유하며, 지역사회

의 환경에 대한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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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곽자연

곽자연은 자전거를 중학교에 들어와 거의 처음 배웠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실패와 도

전 끝에 비교적 최근에 자전거 타기를 온전히 체득한 여학생이다. 생태환경의 인식 면에

서 평소 ‘환경동아리’ 활동을 하며 반려 식물을 키우는 등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생태

적 감수성 측면에서 꽃, 나무, 풀 등 식물들을 보면 직접 한 번씩 천천히 만져보고 관찰

하는 습관이 있다.

다. 김보호

김보호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아버지로부터 자전거 타기를 배운 여학생이며 수업 

시간에 동료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생태환경의 인식 면에서 생태계의 자정

작용으로 인간이 의식적으로 자연을 소중하게 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가, 자전거

를 타며 생명체들이 상호 연결되어 있고 인간도 함께 생태계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

다고 느꼈다. 일상에서 전기와 물을 절약하고 자동차 대신 ‘걷기’나 ‘자전거타기’를 하며 

삶을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 생태적 감수성 면에서는 나무나 꽃의 섬세한 모양과 꽃봉오

리들의 오밀조밀한 구조를 보면 아름답다고 느끼며, 반려 식물을 키우는 동안 자연의 생

명체들을 자신처럼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라. 김환경

김환경은 자전거를 처음 배우려고 한 여학생으로, 어려서부터 집 근처에서 인라인스

케이트 타는 것을 즐겼고 부모님과 등산하거나, 산과 호수가 보이는 숲에서 산책하던 추

억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다. 하지만 중학교 입학 시기에 놀다가 생긴 발목 부상으로 

이번 자전거 수업은 직접 체험 대신에 주로 동료를 관찰하거나 참관하게 되었다. 생태환

경의 인식 면에서 호수 근처의 쓰레기를 보면 염려하여 줍고 일상에서 ‘물’ 아껴 쓰기 

등을 꾸준히 실천해 왔다. 생태적 감수성 측면에서는 물가의 새들을 보며 동물의 서식지

를 궁금해하거나 논밭을 보면서 농사짓는 외조부모의 삶을 떠올렸다. 

마. 김아름

김아름은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아버지가 가르쳐 주어 자전거를 능숙하게 탈 줄 알

고 수업 때 동료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던 멘토 학생이다. 생태환경의 인식 면에서

는 평소 학업에만 관심이 높아 생태환경에 대한 사고 기회가 없다고 했으나, 자전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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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며 생태계가 주는 신비로움과 심리적 치유 능력을 경험하였고 자연과 더 친해지고 싶

은 의지를 강하게 표현했다. 생태적 감수성 측면에서는 자전거를 탈 때 공기를 가르며 

느끼는 상쾌함에 매료되었고, 자신의 마음도 대자연만큼 넓어지는 것 같아서 자연과 하

나 되는 느낌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바. 이생명

이생명은 전혀 자전거를 타보지 못하다가 1학년 자전거 수업을 통하여 처음 자전거를 

접하며 배우게 된 여학생이다. 생태환경의 인식 면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가 수업을 통

해 자전거를 체득하며 자연과 인간이 상호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느꼈다. 이 과정

에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고마움을 인식하고, 자연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들을 줍거나 반

려 식물을 키우는 등 생태환경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와 변화된 삶을 보여주었다. 

생태적 감수성 측면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알록달록한 색깔의 예쁜 꽃들을 볼 때 

스스로 동화되며 아름다움에 매료되고, 자신의 그 감정을 타인과 공유하거나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한다. 

<표�1>�연구참여자(가명)�정보

김생태 곽자연 김보호 김환경 김아름 이생명

나이 16 16 16 16 15 15

학년 3 3 3 3 2 2

‘사이클링’�
수업�참여�회차

2 2 2 2 2 2

성별 남 여 여 여 여 여

자전거� 경력 6년 1년� 미만 6년
매우� 짧음
(참관,� 관찰�
중심)

5년 1년

선호하는�
신체활동

축구 피구,� 배구 자전거
인라인
스케이트

조깅,�
배드민턴

조깅,�
배드민턴

선호하는�
생태형� 스포츠

자전거 등산,� 수영
암벽등반,�
등산

등산 자전거 수영

3. 자료수집과�분석

본 연구를 위하여 위에서 언급한 총 6명의 중학생 연구참여자와의 1:1 개별 심층 면

담 및 추가 핵심 집단 면담을 약 3개월 정도(2024년 6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진행하

였다. 또한, 이와 별도로 수집해 온 사진, 학생 과제, 교사 일지 등의 선별을 추가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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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였고 자료 분석과 해석, 사진의 맥락화 등의 과정은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

다. 교사의 장기간 참여적 실행연구를 통한 변화와 교육적 의미, 의식의 발견을 위하여 

관찰 일지 및 반성 등 보조적 질적 자료는 분석 과정과 해석에 부분적으로 반영하였다. 

본 연구 과정에서 사진 수집은 약 2년간 이루어졌으나 학술적 의미를 부여하여 공식화

하기 위한 맥락화 과정을 위한 자료는 최근 1년 이내의 사진 속 학생 경험과 회상, 의미 

부여 등을 통해 연구참여자 및 연구자 간 논의를 거쳐 선별하였다. 

본 연구는 주로 Wang & Burris(1997)가 제시한 3단계 중심의 주제와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하되, Latz(2018)가 언급한 포토보이스 8단계(파악, 모집, 교육, 기록, 서

술, 관념화, 발표, 확증)를 고려하였다. 연구참여자인 중학생이 직접 사진을 촬영한 것은 

아니지만 ‘교육’ 단계에서 필요한 동의를 거쳤고, 면담을 통해 ‘서술’ 단계에서 단순 선

형성을 벗어나 감각적 질적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정서와 오감을 이해한 후, 

6단계 관념화 단계에서 긴밀하게 그 의미를 해석적으로 도출하는 과정을 거쳤다. 사진 

선별에 있어서 Wang & Burris(1997)의 3단계에 근거하여 1차로 연구 목적 및 주제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사진을 범주화하여 폭넓게 18장 정도를 선별한 후, 연구참여자들이 

직접 체험한 사이클링 수업 과정에서 강조한 의미와 최종 면담 자료의 코딩을 근거로 2

차에서 연구와 직결되는 9장의 사진으로 압축하여 추렸다. 또한, 맥락화

(contextualizing)를 위해 연구참여자 및 연구자가 선정한 일부 사진들에 대하여 핵심집

단면담을 활용하고, 각 사진이 담고 있는 다각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다루며 연구에서 중

요하게 다루는 주제와 해석적 범주화를 고려하여 6장 정도로 사진을 선택하였다. 마지

막으로, 연구의 해석과 글쓰기 과정에서 면담 및 텍스트로 제시하는 것이 맥락상 독자에

게 잘 전달된다고 판단되는 내용이나 원자료와 중첩되는 2장을 제외하고, 생태 인식이

나 감수성 및 연구참여자의 오감 등을 잘 드러내는 사진으로만 최종 선별하였다. 

4. 자료의�진실성과�타당성

본 연구의 자료의 진실성 확보를 위해 삼각검증법 및 전문가 협의회를 거쳤다. 연구

자가 심층면담을 중심으로 수집한 자료의 전사 내용과 범주화 과정에서 경력 체육 교사

의 검토 과정을 거쳤으며, 결과에 대한 타당성과 진실성 확보를 위해 박사급 스포츠교육

학 전공자 2명과 전문가 협의회를 통하여 결과 및 학생 관점에 대한 추가 논의를 거쳤

다. 또한, ‘사진’ 자체의 타당성과 관련하여 ‘현실성’과 ‘진실성’이 중요하므로(Latz, 

2018; Wang, 2006; Wang & Burris, 1997), 연구참여자인 학생들의 생태형 스포츠 수

업 체험과 생태적 감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맥락성’ 고려를 위하여 사진 선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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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착에 관한 내용이 연구문제와 연계되는지, ‘관련성’과 관련하여 연구참여자의 일상적 

삶과 사진 장면이 연결되고 연구자의 해석적 흐름에 부합하는지 등을 고려하였다. 무엇

보다도, 수업과 활동 중의 직접 촬영 여부를 고려한 진실성과 직접성, 있는 그대로의 사

실성을 비롯하여, 연구참여자의 윤리적 허용 및 초상권을 고려하여 6인의 동의서를 별

도로 제공받았다.

III. 왜, 어떻게 ‘사이클링’을 배워 왔는가?

1. 기후�변화�속에서�‘작은�실천’으로�즐거움을�공유하는�문화공동체�

생태나 환경의 문제는 교육적, 사회적, 경제적 맥락과 직결되고 문화적 다양성과도 관

련되며, 인간이 현재 누리는 제도화된 ‘스포츠’의 다양한 활동 역시 자연에서 유래된 ‘놀

이’ 형식이 점차 문명화된 형태로 발달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원정, 2023). 모든 

‘문화’는 세월의 흐름을 견뎌낸 삶의 지혜의 저장고라고 언급하듯(Litfin, 2014), ‘지속가

능한’ 삶을 산다는 것은 ‘삶을 지속가능하도록’ 만드는 문화를 창조하는 일과 같은 맥락

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자전거 시민운동이나 자전거 메신저 직업과 관련된 대회(Cycle Messenger World 

Championships) 등을 통해, 탄소중립의 실천이나 기후 운동이 거창한 것이 아니며 인

간의 생활과 일상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에서도 자전거 도로 확충이나 이와 관련된 문구 등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되었고, 

2021년에 시작된 ‘기후정의 대행진’과 같은 행사에서도 시민들과 사회단체들이 동참하

며 “탄소중립 자전거가 답이다”, “자전거면 충분하다”, “행복은 자전거를 타고 온다” 등 

다양한 메시지를 선보였다. 

일상생활 속에서 기후 위기를 극복하며 지구 건강과 자신의 건강을 함께 지키는 활동

은 학생 개인별로 다를 수 있지만, 연구참여자인 학생들 중에서도 각자 자신의 삶에서 

이를 위한 소소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신체활동과 가장 깊게 연계된 것은 바

로 걷기, 플로킹, 자전거타기 등이었다. 

학원에서�보통�집까지�걸어가는데�다리에서�내릴�때가�있거든요.�집�앞�다리에서�길에�쓰레기�같은�거�먹고�

버린�봉지�같은�것들�있으면�그냥�주워서�들고�다니게�되고요.�그리고�해안가에서�쓰레기�줍기를�해봤다는�

제� 친구가� 있어서,� 주말에는� 부모님과� 놀러� 가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24년� 7월� 18일,� 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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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타고�갈�수도�있는데�건강과�환경을�지키기�위해서� ‘자전거’를�타고�갑니다.�물도�쓰지�않을�때는�잠그고�

안�쓰는�전깃불도�끄고,�에어컨도�제가�끄고�있습니다.�급식을�먹을�때�최대한�안�남기려고�하고,�잘�안�먹는�

음식은� 달라고도� 하지� 않고� 있어요.� (2024년� 7월� 18일,� 김보호)

중학교 3학년인 김보호 이외에도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평상시에 ‘에

너지 절약’과 함께 ‘걷기’나 ‘자전거 타기’ 등의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학생들은 생각보다 

꽤 많았다. 부모님의 차를 이왕이면 하이브리드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던 김

생태라는 남학생도 스스로 ‘자전거를 타는 것’은 인간의 건강과 지구 환경의 안녕을 동

시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실현할 수 있는 보람된 일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김보호는 자전거 수업에 참여하기 전부터 이미 자전거를 탈 줄 알아서, 체육 수업 때 

이 학생에게 멘토 역할을 부여하여 입문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지도했다. 스스로 자

전거를 배울 당시의 경험을 떠올리며 ‘쉽게 타인에게 알려주고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으

로 생각하고 못 타는 친구도 금방 배울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생각보다 멘티의 실력은 

향상되지 못하였고 간혹 진도를 잘 나가지 못하여 가르치는 역할의 입장에서 매우 난감

하고 답답했다. 자신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지만 처음 타는 친구를 잘 탈 수 있

게 가르치는 과정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고, 초보자였던 자신을 돌아보며 ‘타인에 대한 

인내심’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했다. 이러한 공동체 내에서의 학습 과정은 사회생태주

의 관점에서 강조했던 사회적 일원성 및 연속성(Bookchin, 1988; 1996)과 관련이 있으

며, 타인과 협동하며 책임감 있게 생태를 보호하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로(노상우, 이강

님, 2004) 인간을 점차 인식하게 되는 과정으로 보였다. 

사람의�기본은� ‘협동’이라고�생각합니다.�세상은�혼자�하는�게�없어요.�다�같이�해야지요.�다�같이�자전거를�

타면� 서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의지할� 수도� 있어요...(중략)...다� 같이� 가면� 기다려줘야� 하면서� 답답함도�

느껴지지만,�그런�친구들을�기다려주면서�또�앞으로�잘�따라갈�수�있게�도와주면서,� ‘책임감’도�느끼고�지도력�

그런� 것도� 배울� 수� 있었어요.� (2024년� 7월� 18일,� 김보호)�

김보호와 달리 이생명은 자전거를 타본 경험이 없어서 수업을 통해 자전거 타는 것을 

새롭게 습득해야 했다. 무엇인가를 꾸준하게 노력하여 배우려는 의지가 대체로 많이 부

족하다고 스스로 고백했지만, 자전거 수업을 통해 ‘빨리 포기하는 습관을 고치자!’라는 

생각을 하였고, 동료들의 응원 덕분에 희망과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결국, 나중에

는 자전거를 서서히 ‘함께’ 체득하며 자신감이나 끈기를 배우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기

분과 느낌에 집중하는 법과 자기 스스로 이해하는 방법을 깨달았다고 생각하였다. 

홍대용�과학관으로�가기�직전에�오르막길을�보며�잠깐�다리에서�쉬었을�때,�엄청�막막한�표정이�얼굴에�다들�

보이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올라가지?’라는� 생각이� (표정에)� 보이기도� 했는데,� 그� 장면에서� 각자� 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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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갈� 수� 있고� 그렇다면� 각자� 스스로� 더� ‘성장’하지� 않았나,� 힘들어도� 오히려� 행복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중략)...자전거는�친구들과� ‘함께�타는�활동’이라�그런�협동심을�느낀�것�같고,�잘�타지�못한�친구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끈기� 있게� 같이� 연습하며� 가는� 모습이� 인내심과� 노력을� 또� 배운� 것� 같아� 좋았습니다.�

(2024년� 7월� 17일,� 이생명)

추후 집단 면담에서도 이생명은 ‘체육’을 통해 두 차례에 걸친 사이클링 수업 경험을 

통하여 다른 분야까지 자신감이 확장되거나 전이되는 경험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생

명이 언급한 ‘성장’은 자전거를 타면서 처음으로 여럿이 함께 겪어보는 어려움, 그러한 

난관 속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극복과 도전의 과정을 통해 강해지는 의지와 자신감

으로 끝까지 해내는 것이었다. 

자전거에 대한 ‘기술적’ 측면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도움을 주고받으며, 정해진 코스

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협동과 상호작용, 끈기, 노력을 ‘함께’ 배운다는 점에서 수업의 의

미가 크게 작용하였다. 자전거를 ‘함께’ 탈 때에는 ‘기다려주는’ 답답함을 감수해야 하지

만, 서로 ‘도와주는’ 마음으로 목적지까지 어울려 가며 공동체 의식이나 협동심을 통해 

무엇인가를 더 잘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앞서 김보호가 언급한 ‘지도력’

도 책임감 있는 리더로서 역할을 의미하였고, 자전거 타는 신체활동을 통하여 협동을 직

접 느끼며 체득했다는 점에서 다른 교과와 차별화된 ‘체육’의 가치를 체험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2022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문서 중 설계 개요에서 학년군별 내

용요소의 선정 원리의 계열화에 제시되어 있듯이(교육부, 2022b), ‘가치･태도’라는 요소 

면에서도, 사이클링의 학습 과정에서 ‘개인적’ 수준을 넘어 바람직한 성품과 ‘대인적’ 관

계에서의 긍정적 성향을 갖추게 되고, 더 나아가 보편적 사회 규범으로의 ‘사회적’ 태도

로의 확장을 지향하며 지역사회에서의 실현 가능성과 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

이다. 실제로 동료교수를 통한 멘토 역할 학생들의 도움을 통한 체득 과정과 상호 공감 

속에서 잔잔한 감동을 느끼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

(교육부, 2022a)의 역량과 연계하더라도 학습자의 ‘공동체 역량’이나 ‘협력적 소통 역량’

을 체육과에서 ‘자전거타기’를 통하여 함양할 수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엄밀하게 말하면 모든 학생은 ‘학교형 인간’으로만 간주될 수 없으며 ‘청소년’이라는 

고유의 가치를 가진 존재이므로(조용환, 2021), 연구참여자의 일상과 학교생활뿐 아니

라 학교 안팎의 학습과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문화교육 및 사회교육에도 포괄적 관심을 

가지도록 연계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언급되는 ‘생태(적) 감수성’

(교육부, 2022b; 김원정, 2023; 우석훈, 2009)이나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간주되는 ‘생태 

지혜’도 학교 교육이나 학교체육의 맥락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회’를 이루고 ‘문

화공동체’를 형성하는 존재로서 한 인간의 지속적인 삶의 과정과 체험적 성장의 측면에

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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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태형�스포츠’로서의�사이클링�입문과�발달�과정

사이클링은 학생들에게 동료와 함께하는 ‘여행 같은 체육 수업’을 통해 추억을 쌓고 

소속감을 가지며 ‘함께’ 무엇을 해낼 수 있다는 점 이외에도, 학생 개인의 심신 건강 및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한 생태전환교육의 맥락을 고려한 ‘생태형 스포츠’의 실천

을 통한 생태 체육 교육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자전거 타기는 

신체의 생리적 건강뿐 아니라, 인간이 지구 생태계에 가져야 할 인식과 친화적 정서를 

토대로 한 ‘생태적 감수성’ 및 자연의 소중함을 몸소 느끼며 신체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생태형 스포츠는 단순히 ‘야외’라는 물리적 공

간에서 이루어지는 신체활동을 모두 칭하는 것과 구별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22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학년군별 내용요소의 선정 원리 중 ‘지

식･이해’ 요소 면에서(교육부, 2022b), ‘중학교’ 수준에 맞게 개념적 수준을 넘어 ‘원리

적’ 수준의 ‘명제적’ 지식 및 움직임 기술 수준에 따른 ‘방법적’ 지식의 발달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사이클링’에 관한 기본 움직임 기술을 기반으로 복합적으로 응

용하고 제도화된 수준을 거쳐 전문화가 가능한 역량까지 발달시키려면, 점차 환경의 변

수를 극복할 수 있는 학습 기회를 단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했다. ‘스포츠’ 영역 

내의 ‘생태형 스포츠’의 실천과 그 결실은 Naess(1993)가 강조한 ‘아름다운 행동’과 같

이, ‘자연 속’에서 신체활동을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더 잘 성취될 수 있으며 생태적 감

수성에서 생태적 지혜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가. 초보자로서�‘입문하기’:�움직임�학습과�연습을�통한�자전거�기초�기술�배우기�

‘자전거’ 타는 신체활동을 일생에서 처음 접하며 배우는 학생들도 있는 만큼, 교사는 

눈높이를 잘 맞추는 노력을 하며 점차 안정적 자세로 자전거를 다루고 신체 전반의 익

숙한 동작으로 연결되기까지 단계별로 계획하여 학생의 학습을 위한 안내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처음으로 접하는 것이 낯설고 무서울 수 있는 학생 입장과 안전에 대한 염

려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태도로 공감하고 수업을 설계하며, 수업 전반의 성공과 학

생 성취를 위해 최선의 준비를 갖추도록 충분한 연습 시간을 제공하였다. 또한, 학생들

이 심리적으로 서로 의지하고 모둠 구성을 통해 팀워크를 잘 발휘할 수 있는 풍토를 조

성함으로써 자전거타기에 입문하는 과정이 무난하게 진행되도록 하였다. 

교사도�간혹�무서워하는�모습을�보이며�학생의�공감을�이끄는�것이�필요했다.�조금씩�타다가�무서워서�멈추고,�

조금�더�타다가�무서워서�멈추다가�넘어질�듯한�모습도�보여주며,�뻔한�공감이지만� ‘누구나�처음에는�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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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숙하고� 넘어지며� 배웠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다.� 처음� 배우는� 학생들에게도� 자신감을�

가지도록� 단초를� 제공하면서� 동료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며� 대리만족을� 느끼면,� 성공적인� 간접� 체험으로�

스스로� 직접� 체험을� 하려는� 도전� 의지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2023.� 5.� 24.� 교사� 일지� 중)

실제로�자전거를�처음�입문하는�학생에게�기초�기술을�가르치는�과정에서도�학생별�수준은�조금씩�차이가�

있었다.�입문을�위한� ‘기초�기술’에서�요구되는�움직임�단계에�대하여�보다�체계적으로�고민하게�된�시기는�

고시된� 체육과�교육과정�문서를�구체적으로� 이해하는� 최근에�비로소�가능하였다.� 처음에는�학생이�안장에�

올라가서�바닥을�두�발로�버티는�비이동에서�시작하여�발로�바닥을�밀며�서서히�앞으로�이동하기�등�기본적인�

움직임을�수행하였고,� 핸들과�브레이크를�조작하거나�이동하다�멈추기,� 균형�잡기에서�페달을�돌리며�균형�

유지하기�등�시간�차이나�방식을�달리하며�점차�계열과�수준을�고려한�복합적�내용을�구상하였다.�이�과정에서�

학생의�자전거�핸들을�잡아주거나�뒤에서�안장을�살짝�잡아주는�등의�교사�지원은�점차�줄여�나갔고,�학생�

스스로�자전거를�타고�점차�앞으로�나아갈�수�있도록�안정적이고�자연스러운�수업�분위기를�만들고자�하였다.�

특히,� 기초� 기술의� ‘수행� 원리’는� 동작� 수행�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것이므로(교육부,� 2022b),� 자전거타기의�

동작을� 구체화하고� 구분하여� 정확하게� 단계별로� 핵심이� 되는� 움직임을� 제시하고,� 수준에� 맞추어� 조금씩�

내용을� 습득하며� 충분히� 심화� 연습을� 수행한� 학생이� 스스로� 적극적인� 태도를� 갖추도록�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였다.

<표�2>�사이클링�‘기초�기술’의�움직임�단계를�고려한�수준별�학습�내용의�예

기초
기술

1단계 안장에�올라가서�바닥을�두�발로�지탱하여�비이동,�바닥을�밀며�서서히�앞으로�이동하기

2단계 핸들과� 브레이크� 조작하기,� 발로� 바닥을� 밀고� 이동하다� 멈추기,� 균형� 잡기

3단계 오른발� 및� 왼발로� 페달을� 밟고� 앞으로� 돌리며� 찰나의� 균형� 유지하기

4단계 페달을� 돌려� 이동하며� 조금� 긴� 순간� 동안� 균형을� 유지하는� 연습하기

5단계 1~3명의�우수�학생이�멘토가�되어�멘티의�자전거를�잡아주거나�피드백�주며�이동하기

6단계
혼자�힘으로�중심을�잡을�수�있도록�멘토들의�도움을�서서히�줄이도록�조정하며�독립심�
및� 자신감� 심어주기

나. ‘참여’를�위한�복합�기술의�발달과�실천

어느 정도 기초 기술을 통하여 자전거를 타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체득하게 되면, 

방향을 자유자재로 전환하거나 속도를 조절하며 앞으로 나아가거나 더 강한 추진력을 

발휘하여 상체를 들어 올린 채 서서 페달링을 하는 등 여러 가지 기초 기술의 움직임을 

결합하며 복합 기술을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생태형 스포츠’는 학교 

밖으로 나가서 자전거를 타며 예상치 못한 급경사의 오르막길을 가야 하고, 기어 조절로 

어느 정도 해결하더라도 그 이상의 힘든 경사를 만나면 일어서서 강하게 페달을 굴려야

만 도중에 내리지 않고 끝까지 오를 수 있다. 이 기술이 숙달되지 못하면 경사의 오르막

길에서 결국 멈추고 내리게 되는데, 뒤에서 오는 학생들과 충돌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

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러 가지 복합 기술을 반드시 숙달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별, 모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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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연습도 충분히 요구된다고 판단하였다. 아래 <표 3>에서는 복합 기술을 6단계로 구

분하여 ‘수행 원리’에 맞추어 위에서 언급한 기초 기술을 2가지 이상 상호 연결하거나 

결합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으며, 특히 학생의 연습 시간을 확보하여 충분하게 학습하

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표�3>�사이클링�‘복합�기술’의�움직임�단계를�고려한�수준별�학습�내용의�예

복합
기술

7단계 핸들은� 좌우로� 조작하고� 페달을� 돌리며� ‘방향’을� 바꾸기

8단계 오르막길과� 내리막길� 통과를� 위해� 페달을� 돌리는� 속도� 조절� 및� 기어� 조작하기

9단계 강한� ‘추진력’을� 발휘하기� 위해� 안장에서� 상체를� 들고� 페달� 돌리며� 균형� 유지하기

10단계 학교� 안에서� 밖으로� 나가� 야외� ‘자연환경’에서� 학습한� 기술� 연습하기

11단계
우측(통행)� 등�기본�규칙을�함께� 만들고,� 1열�주행�및�앞뒤�자전거�간의� ‘안전’� 거리�
유지� 연습하기�

12단계
다양한�변수�및�교통�수신호�등을�고려하며�다양한�환경에서�모두� ‘함께’�이동하는�훈련
하기

10단계에 이르기 전에 ‘학교 밖’의 개방적 환경의 특성상 야외 환경에서 자전거를 탄

다는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기도 했다. 그러나 학생들이 충분한 연습을 해왔고 체계적 과

정을 거치며 학습을 단단히 다지는 것이 방법적 지식 측면에서 ‘제도화’된 사이클링 활

동에 보다 근접한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학생들 역시 학교 밖 야외

로 나가는 것에 대한 자신감과 긍정적 정서를 가지게 되면서 ‘가치･태도’ 측면의 학습 

과정 및 결과에서도 한층 성숙한 사고로 연결되고 있었다. 

아무래도� (실내에서)� 공부만� 할� 때는� 대체로� 자기만� ‘혼자’� 열심히� 하면� 되니까� ‘협동’이라는� 걸� 그렇게� 잘�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근데� ‘몸’으로� 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서로� 협동이� 정말� 잘�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2024년� 7월� 18일,� 김보호)�

여름에�실내에서�운동하면�에어컨�틀어서�많이�좀�시원하게�즐길�수는�있지만,�탁�트여있는�공간에서�운동하고�

싶을�때가�있잖아요?� ‘야외’에서�숨을�크게�들이마셨다가�내뱉으면�실내에�서�크게�들이마셨다�내뱉는�것보다�

훨씬�더�기분도�좋고�상쾌하고요.� 제�마음도�전보다�넓어진다고�생각하기�때문에� (야외)� 자연�속에서�하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2024년� 7월� 17일,� 김아름)

다. ‘자연환경’의�변수와�상황적�맥락을�고려한�도전과�응용

‘생태형 스포츠’는 경쟁이나 공정성 측면보다는 ‘학교 밖’의 환경에서 수행할 때 다양

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황적 맥락에 초점’(교육부, 2022b)을 두고 자전거를 

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전거 ‘복합 기술’을 체득하기 위해, 단계별로 적합한 학습을 

거치며 배워도 예상 밖의 변수를 통제하며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앞뒤 거리를 유지하



교육과정평가연구 제28권 제1호 (2025)

90

며 연습하는 습관과 훈련이 필요했다. 이를테면, 트랙 라인을 벗어나지 않고 여러 차례 

돌며 연습하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거리 유지하기, 앞뒤 간격을 일정하게 1열로 

유지하며 주행하기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앞 사람의 궤적과 속도를 예의주시하며 마치 

한 몸처럼 움직임을 조율해 나가는 훈련 등이 필요했다. 다수의 자전거 행렬에서는 앞 

사람의 신체 움직임에 자신을 맞추고, 조화롭게 간격을 조율하며 전진하는 동안 상대에 

대한 배려도 충분히 강조해야 한다. 실제로 매년 백여 명의 중학생들이 자전거로 달렸던 

거리의 특성은 성장 시기에 따른 학년별 편차도 크고 마냥 평탄하거나 쉽지만은 않은 

길이라서, 타인의 자전거와의 안전거리 확보도 중요하였다. 1학년은 일반 도로라도 경

사가 심한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고려해야 했고, 2학년은 거리가 제일 길며 산을 올라

야 하는 난이도 있는 거리가 예상되었으며, 3학년은 평탄한 길이지만 숲속 오솔길을 지

나야 해서 좁고 구불구불한 거리도 꽤 차지했다. 

마침내, 학생들은 다양한 길의 변수와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넘어질 수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전거타기를 자연스럽게 체득하였고, 자전거가 우리에게 주는 진정

한 자유로움과 편리성, 효율성, 즐거움 등 그대로 만끽하는 여유를 맛볼 수 있게 된 것 

같았다. 좀처럼 차량도 없는 한적한 시골길에서, 학생들은 자동차 클락션 소리보다 조용

히 페달을 돌리는 움직임을 수행하며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공동의 체험을 통해 자신감

과 웃음을 잃지 않았고 환희와 행복감으로 충만해 보였다. 자전거 타는 동료들을 관찰해 

온 김환경도 사뭇 진지하면서도 행복한 학생들 모습 속에서 부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졸

업 전에 자전거를 다시 타고 싶다고 했다.

뒤에서� 보면� 친구들이� 파란색� 인성� 조끼� 입고� 안전거리를� 딱� 유지하며� 가는데� 한� 마리의� 뱀처럼� 긴� 줄이�

보이는�거예요.�평소에�약간�질서가�없던�아이들도�집중해서�잘�따라가서�신기했어요.�서로�승부욕은�있어도�

웃으며� 따라가는� 것도� 밝고� 즐거워� 보였구요.(2024년� 8월� 18일,� 김환경)

함께� 하니� 지치지도� 않고� 오히려� 힘이� 샘솟는� 기분이� 들었으며,� 자전거� 실력이� 향상되어� 쾌감을� 느끼고�

서로에게�칭찬을�아끼지�않았다.�기쁨의�웃음소리�속에서�시원한�바람�소리와�서로에게�이야기를�건네는�대화�

소리가�뒤섞이며�한층�더� 재미를�증폭시켰고,� 나란히�속도를�맞추며�자전거를�타는� 동안� 우리는�서로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2024년� 4월� 27일,� 교사� 일지� 중)

해외에서 수행된 연구 중에서도 1976년부터 2018년까지 수행된 학령기 학생들의 ‘모

험교육’에 관한 문헌 분석에서는 학습 성취 및 또래 관계와 같은 정서적 측면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며(Lee & Zhang, 2019), 2000년대 이후 수행된 유･청소

년 중심의 ‘야외교육’에 관한 논문들은 개인적, 사회적 측면에서 자신감 향상뿐 아니라, 

의사결정 및 대인관계 능력 등 사회성 발달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준다

(이종호, 이옥선,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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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생태형 스포츠’, 사이클링 체험 과정의 교육적 의미

1. 자연�속�‘오감’을�깨우는�신체활동�

학생들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은 자연환경에서의 ‘사이클링’ 활동은 자유로움과 오감

을 통하여 생태적 감수성을 깨운다는 점에 있었다. 실내에서 하는 전통 스포츠 종목만큼

은 체계성이 높지 않지만 행동이 제한되지 않고 보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는 특성

이 중요하다. 특히, 이생명은 야외에서 자전거를 타본 경험이 없었고 실내에서 즐기는 

스포츠만 접해본 학생이었는데, 상대적으로 비좁은 인위적 공간에서 일정한 규칙과 이

동 경로만 따라 움직이는 스포츠 활동만 해보다가, 드넓은 자연이 보이는 곳에서의 ‘생

태형 스포츠’ 활동은 그동안 쉽게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자유로움을 선사했으며, 자연스

럽게 생태형 스포츠에 더욱 흥미를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걸어가기 힘들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가기 어렵던 곳도 ‘자전거’로 큰 힘을 들이지 않으면서 심신의 여유를 

가지고 비교적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소득이고 행복이었다. 김보호 역

시 자전거를 타면서 ‘자유로움을 느꼈던 순간’을 의미 있게 언급하며, 유연하고 구속감

을 주지 않는 야외 자연 풍경을 오감으로 접하는 동안 신체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삶에

서 큰 활력이 되는 에너지를 얻은 것 같다고 했다. 

밖에�나가면�그�넓은�공간에서�자연의�공기를�마시면서�뇌가�시원해지고�초록색이�보이는데,�알록달록하거나�

초록색� 식물들이� 많아�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실내는� 공간이� 제한되어� 있고� 제약이� 있는데,�

야외로�나가게�되면�자기가�원하는�대로�이렇게�많이�갈�수도�있고,�가는�과정에서�다양한�풍경을�볼�수도�

있으니� 활발해진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7월� 18일,� 김보호)

대자연의 신선한 공기, 초록색 식물들, 하얀 구름 등 심신의 안정과 자유를 느끼게 해

준 ‘생태형 스포츠’의 장점과 매력은 학생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영향을 미쳤다. 

숲속 오솔길에서는 5월의 초록을 띤 나뭇잎들이 생명력을 힘껏 뿜어내고 있었고, 아이

들은 이러한 자연의 풍경을 ‘눈’으로 보거나 나뭇잎을 스치고 ‘피부’로 느끼며 숲속의 공

기를 마시고 내뿜을 수 있었다. 꽉 막힌 교실과 시멘트로 된 사방의 벽, 울타리로 제한

된 학교 담벼락 등 인위적 환경과 비교할 수 없는 공기와 자연의 냄새, 탁 트인 공간 속 

자연의 색깔, 뺨과 얼굴을 스치는 나뭇잎과 바람 등 모든 것이 잠재적으로 내재하던 청

소년 개인의 ‘오감’을 자극하는데 충분했다.

이�길은�내리막길을�내려가는�것과는�다른�스릴감이�있어서�더�기억에�남아요.� “갑자기�보이는�나뭇가지를�

피하며�숲속�오솔길을�모두�헤치고�나왔을�때,�뻥�뚫린�평지와�파란�하늘이�문득�눈앞에�보이게�되는데,�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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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이� 너무� 상쾌했고� 마치� 난이도� 있는� 게임을� 통과한� 기분이� 들어서� 뿌듯했어요!� (2024년� 7월� 18일,�

곽자연,� 시각적� 감각� 중심)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자전거를 무척 잘 타는 남학생들은 대체로 오르막길과 내

리막길을 달리며 짜릿함과 속도감을 항상 갈망하곤 하였다. 긴 코스를 주행하는 동안 실

력 차이가 나는 학생들이 모두 같이 이동하다 보면, 속도를 빠르게 낼 수 없게 되거나 

간혹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적어도 내리막길에서는 남학생들부터 출발

하여 순서를 조정하고 안전한 시간차를 고려하면, 그나마 마음껏 속도를 낼 수 있고 느

린 속도에 지루함과 답답함을 다소 느꼈던 아이들에게 큰 만족감을 안겨줄 수 있다. 속

도가 빠를수록 더 세찬 바람과 부딪혀 시원함을 더 크게 느낄 수 있고, 땀 냄새가 나도 

바람이 귀를 스치며 내는 소리, 옷이 펄럭펄럭 휘날리는 소리 등을 ‘청각’으로 느끼며 

자전거를 타고 기나긴 내리막길을 내려오면서 짧지만 강렬한 기분 전환과 스트레스 해

소 효과를 가져다주기도 했다. 

피부에�닿을�때도�되게�인상이�깊었는데요.�자전거�타면서�스치는�바람이�그날따라�유독�상쾌하고�시원했고�

중간중간�쉬면서�먹는�음료의�맛이�더욱�달게�느껴졌던�것�같아요.� (2024년�7월�18일,�곽자연,�촉각과�미각적�

감각� 중심)

자전거�타고�올라갈�때�되게�힘들잖아요?�오르막길이�있을�때,�그런�경우�땀도�많이�나고�내리막길이�있는�

경우도�많아요.�내리막길로�내려갈�때�바람이�이렇게�딱�들어오면서�땀이�식을�때�되게�시원하고�기분�좋은�

느낌이�많이�들었고요.�초록색�식물들�같은�걸�보면서� ‘자연환경이�이렇게�좋은�곳이�있었구나!’라고�감탄하게�

돼요.� (2024년� 7월� 17일,� 김아름,� 촉각적� 감각� 중심)

자연환경을�한�번�훑어주고�나무들�냄새를�맡는�동안�기분이�너무�좋았습니다.�음료수를�먹는�순간에도�입안이�

시원해지고,� 텁텁하던� 것이� 싹� 날아가서� 기분도� 좋고,� 그때� 먹는� 음료수는� 고기� 맛보다� 맛있고� 진짜� 세계�

제일의� 맛입니다!� (2024년� 7월� 19일,� 김생태,� 후각과� 미각적� 감각�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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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이�있어�서늘하며�비�온�후에도�햇볕이�들지�않아�
생긴�물웅덩이를�첨벙거리며�요리조리�장애물�피하듯�
집중력을�갖고�주행하는�과정에서,�한층�더�고조된�도
전� 의식과� 성취감을� 느꼈다고� 하는� 학생들의� 모습�
(2024.� 5.� 9.)

나무,�꽃과�함께�어우러져�휴식을�취하며�땀�냄새,�식물�
향기(후각),�황금색�꽃과�녹색�나무,�파란색�및�하얀색
의�하늘을�함께�담은�추억(시각)과�그�시간을�느끼며�
자전거�타고�그�공간을�마음껏�여유롭게�질주하는�모습�
(2024� .5.� 9.)

[그림� 1]� 울퉁불퉁,� 아슬아슬해� 보이는

숲속� 오솔길을� 타다!
[그림� 2]� 인간과� 자연의� 조화� 속� 질주와� ‘美’

학생들은 사이클링 활동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감각을 독립적으로 또는 복합적

으로 느끼며 오감을 스스로 깨웠고, [그림 2]가 말해주듯이 오색이 찬란한 나무와 꽃 속

에서 땀을 식히고 바람을 느끼며 달콤한 휴식을 취하는 행복을 맛볼 수 있었으며, 자연

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함께 어우러지는 경관 속에서 자전거마저도 달리던 길을 잠시 

멈추고 바퀴의 열을 식히는 것 같았다. 좁고 답답했던 인위적인 물리적 공간을 벗어나 

마음껏 자유를 만끽하며 자연환경을 통한 정서 순화와 치유, 생태적 감수성이 한껏 풍만

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는 동안 가장 아름답고 좋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던 경로는 

일직선으로 곧게 뻗은 동시에, 탁 트인 시야와 들판이 보이며 메타세콰이어 나무를 따라 

황금빛으로 물든 수레국화와 양귀비꽃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피어 있는 길이었

다. 학생들 누구 하나 주저하지 않고 멈추어 그 순간을 느끼고 싶어 했다. 자전거를 힘

들게 타고 나서 얻은 노력의 결실처럼, 학생들은 각자 이 길에서 평온함과 심리적 안정

감을 찾으며 자신만의 여유 있는 시간 속에서 잠들어 있던 감각들을 깨웠다. 바람 소리

와 함께 풀냄새, 햇살을 느끼며 새와 매미 소리,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개구리 소리 

등 다양한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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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잠시�멈춘�후�좁고�가파른�길�속에서�자신과�
동료를�앞뒤로�챙기며�가쁜�호흡을�차분히�가다듬고,�
진한�땀�내음을�맡으면서도(후각)�안전하게�주행�경로
를� 확인하며� 일렬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간다.�
(2024.6.12.)

횡단보도�신호가�바뀌는�틈을�잠시�타,�자전거에서�내
려�꽃과�식물을�손으로�느껴본다(촉각).�대형�트럭이�지
나가며�매연을�뿜는�대로변�방향을�뒤로�한�채,�인간이�
추구하는�생태환경이�무엇인지�행동과�태도로�말해주
고� 있다.� (2024.� 5.� 21.)

[그림� 3]� 하천을� 가르는� 좁고� 가파른� 길 [그림� 4]� 빼앗긴� 시선,� 손으로� 느끼는� 자연

사이클링을 경험한 연구참여자의 ‘오감’ 중 가장 많이 언급된 감각의 내용은 전반적으

로 ‘시각’이 많았으나, 2가지 이상의 공감각이나 복합적 감각 차원에서도 조화를 이루며 

자연환경 속 움직임을 통해 타인과 함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상호작용 등을 경험하

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Spencer(2014)가 언급했듯이 ‘오감’은 동시에 다중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으며, 각 감각이 완전히 독립적이거나 상호 분리될 수는 없다고 볼 수도 있다

(Pink, 2009). 

한편, 동양 철학적 관점에서 볼 때에도 학생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과 동료, 꽃

과 나무, 개구리, 매미 등 왕양명이 언급했던 ‘대인’과 같이 천지만물을 바르고 어진 마

음으로 대하면서 느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고, 자신만의 생태적 감수성을 느끼

며 스스로 돌아보는 마음과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2. 공유와�확산,�생태전환적�인식과�사고의�변화

학생의 생태학적 감수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사는 학생에게 생태학적 상상력, 생태학적 

공감, 심미적 감수성, 생명 존중의 태도를 길러줄 정보를 제공하고, 동시에 학생의 체험 

학습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노희정, 2013).

연구참여자들은 사이클링을 직접 체험하고 수업을 통하여 깊이 있게 배우며, 매우 다

양한 것을 서서히 깨닫거나 적지 않은 ‘삶’의 변화를 함께 느끼고 있었는데 크게 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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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방향으로 구분하여 해석할 수 있었다. 첫째는 ‘생태 인식의 변화’와 그에 따른 삶

의 변화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 속 생태형 스포츠 체험을 통하여 ‘생태적 감수성’을 느

끼고 발현하며 궁극적으로 생태적 지혜를 알게 되고 배워 나가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

는 단계에 이르는 것이다. 

우선, 가장 먼저 사이클링 수업을 통해 자연을 ‘즐기면서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

하게 되었고 일상적 삶의 변화에 대해 스스로 언급한 연구참여자가 많았다. 처음에는 자

신이 속한 세대가 환경을 이렇게 파괴한 것이 아니므로, 현재의 기후 위기로 인한 지구 

환경의 재앙과 심각성에 대하여 윗세대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그러

나, 점차 미래에 존재할 다음 세대에게 더 편안함과 깨끗한 지구 환경을 안겨주기 위한 

노력을 스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자신이 속한 세대도 다른 세대와 함께 협력하여 

‘생태적 책임 의식’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 측면에서 이 학생이 경험한 사

이클링 수업은 자신에게 생태 인식이나 사고의 전환 계기를 마련해 준 특별한 경험으로 

이어진 것 같았다. 

다음� 세대에게�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어서,� 솔직하게� 저희� (세대)가�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다음�

세대에게�더�편안함을�안겨주기�위해서�노력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우리가�마주한�현실이니까�더�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자연� 속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이� 환경을� 즐기고� 보호하는� 동기부여를� 더� 한다고�

생각하거든요.�그래서� ‘생태적�책임’을�더�높이고�지속가능한�생활방식을�채택하게�만들기에는�실내�운동보다�

좋다고�생각합니다...(중략)...경쟁을�전제로�하는�실내�구기�종목도�좋지만,�사이클링�수업을�하며�자연과의�

접촉을�통해서�환경� 보호의�중요성을�더욱� 이해하게�됐어요.� 전깃불�켜고� 학교� 다녀오거나�컴퓨터�게임을�

켜놓고�다닌�평소�습관의�경우에는�지구에�좋지�않은�행동들도�조금�있었던�것�같거든요.�근데�제가�이�수업�

활동을�하고� 난� 이후로,� 지구� 환경이�엄청� 많이� 파괴되고�있다는�걸�알고�조금씩�생활방식도�더� 고쳐가고�

있고,� 요즘에� 자전거도� 일주일에� 5시간� 정도는� 타는� 것� 같습니다.� (2024년� 7월� 19일,� 김생태)

김생태는 사이클링 체육 수업을 통한 자전거 타기 활동으로도 ‘지구 생태계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 실천’이 가능하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었고, 과거에는 에너지 절약

이나 생태전환 의식 및 생태 교육에 큰 관심이 없거나 안일한 사고를 했지만, 일상 속 

자전거 타기의 생활화가 자신의 건강과 지구의 온전함을 함께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끼며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실천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무엇보다

도, 평소에 운동을 그리 많이 하지 않다가 최근에는 하루 평균 1시간 이상 자전거를 타

며 그동안 가보지 않았던 지역사회의 새로운 곳을 자전거로 가보고, 아름다운 경치를 사

진으로 찍어 SNS에 공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실제로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들에

게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다고 했고 SNS를 통하여 공감하는 

친구들도 여러 명 생겼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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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대부분 연구참여자들이 ‘생태적 감수성’을 오감이나 감각과 연계하여 긍정적

으로 느꼈던 경험과 사례를 언급했는데, 특히 김아름은 자연 속에서 했던 사이클링의 경

험을 통하여 온전하게 ‘생태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과 느낌에 스스로 집중할 수 있다.’라

는 점을 들며 ‘생태적 감수성’을 새롭게 깨닫고 느낀 것에 의미를 두고 있었다. 

대자연들과�내�마음이�좀�이어지는�느낌,�뭔가�하나가�된다는�느낌이�잘�납니다.�하늘을�보면�일단�뻥�뚫려있는�

그러니까,�내�마음에�답답한�일이�있어도�하늘처럼� (가슴이)�뻥�뚫리는�시원한�느낌이�자주�들곤�해서,�그런�

마음의�경험이� ‘나와�자연이�하나가�되는�것�같은’�느낌으로�연결된�것�같아요.�그때�만큼은�학업�스트레스나�

걱정� 하나도� 없이� 자연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024년� 7월� 17일,� 김아름)

김아름은 생태형 스포츠의 장점에 대해 ‘대자연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느낌을 

언급했는데 이러한 경지는 나름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현재 빡빡한 교육 일정과 제도 안

에서 느꼈던 학업 스트레스나 근심, 걱정 등이 해소되는 것 같은 마음 정화로 이해되었

고 도가의 노장사상을 떠올리게 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언급한 ‘생태 감수성’의 

고도화된 수준으로 장자의 ‘물아일체(物我一體)’를 경험한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고(장

자, 오강남 풀이, 1999), 노자가 말한 ‘도(道)’의 속성처럼 ‘인간-자연 간 상생 또는 쌍

방향적 소통’을 체험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였다(노자, 오강남 풀이, 1995). ‘자연과 내가 

하나’라는 느낌 또는 인식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수준 높은 경지로 이해할 수 있으며, 

철학･사상적 면에서 이러한 경지는 동양의 선조들에 의해 가장 높은 인격적 수준으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요컨대, ‘물아일체’가 된다는 것은 대자연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자

신의 몸처럼 소중하게 여길 수 있고 타자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할 수 있으며 스스로 본

성을 함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감의 넓이가 대자연으로까지 확장되는 그런 사람을 주

자는 성인(聖人)이라고 칭한 바 있으며, 주자를 비롯한 동양의 선조들은 자연을 착취나 

정복의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았다(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8). ‘생태형 스포츠’를 

폭넓게 즐기며 대자연과 하나가 되는 느낌을 갖는 체험과 기회를 많이 만들어 준다면, 

학생들이 더 긍정적인 감수성을 높이며 지혜로운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생태적 감수성이 생태 지혜로 확장되는 사례는 또 다른 연구참여자에게도 나

타났다. 곽자연은 사이클링 수업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접했던 대자연의 포용성과 형

언할 수 없는 그 깊이를 여러 차례 느꼈고, 자신의 인생에서 목표를 향해 발전해 가는 

방식에 대하여 숙고하고 반성하며 일종의 ‘생태적 지혜’를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저는�목표를�향해�나아가는�방법에�대해�배웠던�것�같아요.�꽃들이�바람에�흩날릴�때,� 강한�바람이나�비가�

내려도�꼿꼿이�서�있고�버티고�있는�모습들이�저에겐�좀�많이�인상�깊었던�것�같아요.�목표�의식을�가지고�

마음가짐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변화의�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중략)...자전거를� 타며� 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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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막길을�오르고,�그�노력의�결실이�내리막길로�나타난�거잖아요?�그�내리막길�내려갈�때�해냈다는�그런�

감정이�들면서�뿌듯하고,�또�앞으로�더�많이�타고�싶다는�느낌이�더�들었거든요.�자전거를�타며�제일�뜻깊었던�

건�일단� (잘�몰랐던)�생태�감수성을�스스로�배웠고�그렇게�느낀�것이라는�생각이�듭니다.� (2024년�7월�18일,�

곽자연)

곽자연은 꽃들이나 풀들과 같은 ‘자연 속 생명’을 통하여 강한 바람이 불고 많은 비가 

내려도 꼿꼿이 서서 버티고 그 자리에 항상 있는 모습을 보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열

심히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본인도 저들처럼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자아 성찰’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꽃이나 나무, 풀들을 한 번 더 유심히 관찰하게 되고 한 

번이라도 더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만져보며, 감각적으로도 느끼는 과정에서 관심을 가

지는 태도로 많이 바뀌었다고 했다. 다시 말해, 생태적 감수성의 향상으로 인해 마음가

짐을 근본적으로 가다듬고 새롭게 바로잡을 수 있는 변화의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다.

<표�4>�생태형�스포츠�수업�전･후�비교를�통한�연구참여자�생태�인식�변화�유형화

김생태 곽자연 김보호 김환경 김아름 이생명

생태-자연에�
대한�

인식�유형�
(수업�전)

Ÿ 생태계가�알아
서�좋아질�것이
라는�낙관적이
고�안일한�태도

Ÿ 풀과�벌레들을�
싫어함.

Ÿ 자연의�소리나�
냄새를�선호하
지�않음.

Ÿ 자연의�자정작
용,�자생력에�대
한

Ÿ 막연한�믿음
Ÿ 생태계를�다루
는�인간의�인식�
및�의식에�비중
을�두지�않음.

Ÿ 자연환경�파괴
에�대한�안타까
움

Ÿ 자연보호에�대
한�꾸준한�관심

Ÿ 학업으로�자연
과�거리감

Ÿ 생태이나�자연
에�대한�사고�기
회�부재

Ÿ 생태계에�대한�
사고나�마음�부
재

Ÿ 자연에�대한�무
관심�

안일형 회피형 자연정화형 관심형 기회�부재형 무관심형

생태-자연에�
대한�

인식�유형�
(수업�후

태도�변화)

Ÿ 생태계�오염의�
심각성�이해

Ÿ 생태계�보호에�
적극적이며�공
식적�태도�

Ÿ 지속가능발전�
위한�일상�속�실
천(재활용,� 전
기� 절약� 등)과�
공유

Ÿ 자연환경�속에
서�시간을�보냄

Ÿ 자연에�대한�
친근한�태도�

Ÿ 자연환경을�두
루�관찰하며�
자연의�‘미’를�
느낌

Ÿ 자연에게�배우
며�스스로�삶�
성찰

Ÿ 역사상�자연과�
어울려�살아온�
인류의�삶�이해

Ÿ 자연이�없으면�
인간도�존재하
기�어렵다는�
가치�인식

Ÿ 자연의�소중함
을�깨닫고�가
정에서�반려식
물�키우는�등�필
요성�인식

Ÿ 자연환경에서�
하는�신체활동
에�대한�우호적�
태도

Ÿ 생태계�보호를�
더욱�적극적으
로�실천하고�싶
은�마음이�강하
게�생김.

Ÿ 생태계의�신비
로움과�중요성�
인지

Ÿ 자연과�일체를�
느끼는�감수성�
발달

Ÿ 자연으로부터
의�힐링과�에너
지를�받음.

Ÿ 자연과�인간의�
상호작용�인지

Ÿ 자연의�미와�소
중함에�대한�공
감�

Ÿ 관심이�없던�식
물,� 환경� 등을�
더�잘�인식하고�
아낌

(생활�속)�
지속가능�
실천형

자연�친화�
성찰형

자연�가치�
인식형

생태�보호
인식강화형

물아일체형 상호작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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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태�체육�수업에�대한�새로운�발상�

‘생태’ 관련 인식과 감수성을 증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과 자연이 상호 의존

적인 존재이며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점을 깨닫는 것, 그리고 이를 확실하게 느끼도록 

해주는 경험과 그 기회를 만들어 주는 ‘교육의 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체

육’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신체활동과 연계하여 자연 및 생태에 대한 소중함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 구상 등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김보호는 본인이 교육을 받으면서 생태적 감수성이 증가했듯이, 자신처럼 생태 교육

에 대한 신체활동을 연계하여 이른 시기부터 경험하고 인식하면 장기적으로 자연의 소

중함을 깨닫는 데 더 효과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점에서는 부모나 예비 체

육 교사, 체육 지도자 등 성인들도 교육적 맥락에서 반드시 생태 교육을 이해하고, 구체

적 내용을 계획하며 구상할 수 있는 열정도 필요할 것이라 보인다. 

‘교육하는�것’이�우선이라고�생각해요.�어렸을�때부터�식물과�자연의�소중함!�자연과�내가�연결돼�있음을�알게�

하는� ‘자연을�사랑하는�태도’를�교육했으면�좋겠어요.�그리고�선생님들도�생태�감수성을�기르는�교육을�받으면�

더�도움이�될�것으로�생각합니다.� 유아�시기부터�생태�감수성�교육을�해주면�좋겠어요.� 가정에서도�중요한�

것� 같고요......학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서나� 교사들이� 영상을� 찍어서� 학부모님들한테� 자녀들을� 통해�

전달하도록�하면서�교육할�수�있을�것�같아요.�또한�환경�캠페인을�할�수도�있죠!� 자녀랑�함께하는�부모의�

활동이나�교사�활동,�학교�내에서�그런�취지의� ‘운동회’�같은�것도�열�수�있고요.� (2024년�7월�18일,�김보호)

기후 위기나 지구 환경의 변화에 대한 극복은 모두 함께 노력해야 가능한 것이고 모

든 교과에서도 고려해야 하지만, 공식적 수준의 지역사회 캠페인이나 행사 등을 통한 활

성화 역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모두가 함께, 어느 곳에서든 이

러한 의식을 더욱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생태전환교육을 고려한 생태 ‘체육’ 교육을 실천하고 싶다면 교사와 학생은 어떠한 내

용을 학교라는 제도 안, 교육과정의 틀 안에서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것일까? 학생들이 

생각하는 생태 체육 수업에 대한 아이디어와 사고는 생각보다 매우 다채롭고 창의적이

었다. 특히, 생태전환교육의 흐름을 ‘체육’ 수업 맥락에서 고려하고 ‘생태전환 체육대회’ 

성격에 맞는 체육 대회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김보호의 아이디어는 매우 신선했다. 

이와 관련하여, 곽자연도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산소를 많이 생산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설명하며, 그런 의미에서 ‘나무를 심는 일’이 중요하므로 ‘나무 심기 경쟁을 신체

활동과 결부’시키는 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터무니없는 생각이 아니

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 전 시기에 즈음하여 이미 환경부(2022)에서 발행된 자

료에서는 학교생활에서의 ‘나무심기’를 강조한 바 있으며 가정, 사회, 단체 등 사회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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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서도 실천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단지, 신체활동 및 구체적인 움직임 기술과의 연계 

가능성 등은 스포츠교육학적 모색이 좀 더 요구된다. 

체육�대회니까� ‘경쟁’이�빠질�수�없잖아요?�그래서�이를테면� ‘자연�보존’을�목표로�한다고�하면,�학급에�줄을�

서서�계주처럼�순서를�정해서�일단�필요한�흙을�먼저�나르고,�식물을�빨리�옮겨�심고,�물까지�날라�주는�그�

과정까지...얼마나� 빨리� 식물을� 안전하고� 예쁘게� 심었는가에� 대해� 평가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해�

보았어요.� (2024년� 7월� 18일,� 곽자연)

학급별로 흙과 나무와 물을 나르는 신체활동으로, 정해진 시간 안에 어느 학급이 가

장 안전하고 예쁘게 많은 나무를 옮겨 심었는지로 ‘경쟁’을 해보고 평가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 지구 온난화는 다량의 탄소 배출로 인한 것인데, 그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생산하는 일은 나무와 바다에서 이루어지고, 바다를 깨끗하게 살리고 나무를 더 

풍족하게 심어 숲과 산을 잘 유지하여 살려낼 수 있는 것도 기후 위기 대응 방법 중 하

나로 간주될 수 있다.

한편, 다른 학생들도 퀴즈와 미션을 ‘자연환경 속 오리엔티어링’이라는 활동과 연계하

여 운영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우리� 학교� 옆에� 매봉산� 있잖아요.� 학교랑� 가까우니까� 그만큼�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만� 알� 수� 있는� 보물을� 숨겨� 놓는다거나,� 미션� 카드를� 주거나,� 그� 산에� 올라가서� 어떤�

식물이나�자연의�장면� 등� 사진을�찍어� 오는� 활동을�하거나,� 그것에�대한� 의식� 등� 평가를�통해� 자연스럽게�

경쟁하는� 것도� 자연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2024년� 7월� 18일,� 곽자연)�

우리(학생)�수가�적으니까요,� ‘방�탈출’처럼�세팅해�놓고�친구들과�협동하여서�그�자연과�관련된�퀴즈를�풀고�

또� 그걸� 탈출해서�빨리� 나오는�학급이�이기는�그런� 프로그램은�어떠할지�생각해�봤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더�심각해지고�있으니�그�방의�온도를�높여서�학생들이�그�심각성을�스스로�느끼고�알�수�있게�만들어�주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2024년� 7월� 18일,� 김보호)

지구는 이제 온난화(warming)의 시기를 넘어 열탕화(global boiling)의 시기에 도래

하였다고 하였다(UN, 2023). 이대로라면 빙하의 융해, 동식물의 멸종, 식량난 등을 초

래하여 인류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생물들이 제대로 생존하기 어렵다는 경고 메시지를 

직면하고 있으나, 막상 우리는 그 심각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해결을 위한 대안도 찾

기 어려워하는 상황이다. 

김보호 학생은 몇 해 전부터 유행하고 있던 ‘방 탈출 게임’을 온난화, 열탕화 등과 연

계함으로써 간접 체험을 통한 심각성을 학생이 직접 체험하자는 취지에서 체육대회 또

는 게임 형태의 수업을 제안해 보기도 하였다. 즉,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알아두어

야 할 과학적 지식을 간략히 단계별 퀴즈로 구성하고, 정답을 늦게 맞출수록 시간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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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방’의 온도가 지구처럼 올라가는 경험을 하도록 하는 창의적 발상을 반영한 것

이었다. 물론, ‘안전’의 문제를 사전에 고려해야 하고, 실현이 가능한 물리적 환경에서 

진행해야 하며,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의 요소에 따른 ‘적절한 수준의 신체

활동’ 관련 내용 및 생태 교육을 연계한 목표와 평가도 일관성 있게 계획되어야 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22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의 ‘스포츠’ 영역 중 중학교 ‘생태형 스포츠’ 

신체활동 중 하나인 ‘사이클링’ 수업을 장기적으로 실천 및 적용하는 과정에서, 중학생

들의 관점과 사고 및 오감을 통한 ‘생태 인식’과 ‘생태적 감수성 발달’ 등에 관한 교육적 

함의를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그 과정에서 2022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취지에 적합하

도록 내용요소 선정 원리 및 계열화를 고려하여 ‘중등’ 수준에 적합한 생태 체육교육의 

실행 과정을 보여주고자, 포토보이스를 활용한 ‘참여적’ 의미와 ‘학생’ 관점의 교육적 반

추에 비중을 두고 해석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2022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의 ‘생태형 스포츠’는 2025년부터 중등 학교급 현장에

서도 적용되어야 하는데, 학교체육 현장에서도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충분한 시간 속에

서 시행착오를 전제로 한 다양한 실천 사례가 이루어지고 교사 수준에서 함께 공유되어

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바람직하고 구체적 수준의 생태 교육의 적용은 

학교 ‘체육’ 수업 외에도 다양한 ‘스포츠 교육’ 현장을 통해 확산이 가능하며, ‘생태 체육

교육’의 중요성과 장기적 학습의 결실이 점차 지역사회를 비롯한 사회적 수준까지 파급

되고 공유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생태적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맞춤형 실천 방향을 구체적으로 모색

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인간의 자연에 대한 존중, 자연과의 관계 속 인간의 역할과 책

임, 생태와의 상호작용과 조화, 생명에 대한 인간의 관심과 사랑 등 선한 의도와 출발이 

학습 목표에 반영되고 내용요소 및 평가로 일관성 있게 연결되도록 하되, 신체활동 형식

이나 수준과 연계하여 계열성을 반영할 수 있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학교체

육에서는 교육과정 수준별(국가수준, 지역수준, 학교수준, 교사수준)로 구체화된 가이드

라인과 핵심 내용을 제시하되, 학교급을 고려하여 교사와 학생에 맞추어 설계되도록 

하고, ‘체육’ 수업을 통해 ‘생태 의식’이나 ‘생태 소양’(생태 리터러시)이 ‘스포츠 소양’과

도 잘 어우러지며(김원정, 2023), 자연스럽게 생태적 감수성을 발달시키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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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교육’이라는 것이 무릇 학교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생태 교육’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공간과 장소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고 문화공동체의 맥락에서도 

충분한 공유와 확산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생활체육에서 사

이클링 외에도 플리킹, 플로깅, 플로킹, 스윔픽, 비치코밍 등 일반인이 마음만 먹으면 충

분히 함께 언제든지 동참할 수 있는 활동을 신체활동과 연계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한 동

호회 수준, 지역사회 소규모 모임, 교사 공동체 등의 차원에서 구성원이 모두 경험하고 

실천하며 생태적 감수성을 자연스럽게 키워나갈 수 있는 환경과 풍토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Orr(2014)도 언급했듯 아이들이 ‘생태적 감수성’을 증진하는데는 훌륭한 공동체

와 그 안에 함께 존재하는 성인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요컨대, 인

류세를 직면한 인류의 바람직한 대안은 인간의 가치와 신념, 문화, 제도 등의 변화를 통

한 사회적 혁신도 수반될 때 비로소 가능하며, 자연과 공존이 가능한 환경은 인간이 자

연과 조화를 이루는 존재로 거듭날 때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방법론적 제언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

선 포토보이스를 단계별로 적용해 보면서 8단계를 제시한 Latz(2018)의 방법론을 따라, 

1단계부터 전시 또는 확증 단계(8단계)까지 모두 적용하여 교육이나 생태 체육교육의 

실천 사례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히, 포토보이스를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인 연구, 참여, 행동, 사회변화는 비판적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유용한 교육적 요소(Liebenberg,2018)이며, 연구참여자의 주체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진’을 매개로 연구참여자의 실천적 지식 생산 및 전이를 촉진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생태 교육이나 생태 감수성, 자연 및 신체와 관련된 체육 활동 등 교

육 분야나 스포츠 분야의 연구에서 적극적인 ‘감각’이나 ‘오감’의 활용이 질적 연구 방법

으로 매우 유용하였다. 해외에서도 다이버들의 수중 행동을 연구한 Merchant(2011)도 

‘감각 체계’를 개인의 환경 해석에 대한 인식의 총합으로 간주하며 세상을 해석하고 판

단하는데 ‘감각’이 중요하다고 했던 만큼, 연구 환경이 제한되어도 적극적 질적 자료 수

집과 분석, 재해석 등을 통한 다양한 적용과 다각적인 시도가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된

다. 또한, 향후 ‘학생’의 사고와 학습 과정에 초점을 둔 체육 수업 및 스포츠교육 현장, 

장애인 대상의 특수 체육과 교육, 의사소통이나 타당한 질적 자료수집이 어려운 유･청

소년 또는 노인 대상의 신체활동 및 장기간 학습에 관한 연구에서 특히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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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and Educational Implications

for Middle School Student’s Participation in

‘Ecological Sports’ of the 2022 Revised NC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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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or, Kongju National University

Mingyu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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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the change process for ecological sensibility and 
perception through students' participation in the newly established ‘ecological sports’ 
among ‘sports’ areas of the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in Physical Education 
(NCPE). Ultimately, it can reflectively reveal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and 
extensibility for ‘ecological sports’ by applying ‘cycling activity’ to middle school PE 
classes. For this, six participants were selected from th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ecological sports’ activities and data were collected mainly through in-depth & focus 
group interviews. And ‘photovoice’ method was partially utilized to interpret the 
participants' interaction with the environment, sensory outcomes and meaning obtained 
through the physical activities. As a result of this study, several key findings were 
revealed. First, they became members of the cultural community through learning 
physical activity and participating in the 'ecological sport' of cycling in the natural 
environment for the long term. And they learned also desirable character such as 
willingness for ecological education, self-confidence and challenge,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social responsibility and community spirit. Second, the experience of 
enhancing and expanding basic skills and combination skills in the context of the 
variables of the natural environment improved application skills and self-directed 
problem-solving ability. Lastly, the students revealed positive thinking and creative 
attitude for the PE classes linked ‘ecological sports’ reflected on their own life and spread 
to others and society. Especially, they developed more positive attitude for ecological 
awareness and sensibility through the senses in the process of communicating with the 
nature and experiencing ecological sports.

Key Words: 2022 revised NCPE, Ecological Sports, Cycling, Ecological Sensibility, Ecological 
Perception, Photo voice,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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